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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재인정부, 금호타이어중국매각에열올려
금호타이어지회 해외매각 저지 투쟁 돌입…“왜, 해외 먹튀자본에 한국 일자리 팔아넘기나”

금속노조 광주전남

지부 금호타이어지회

가 고용불안과 지역

경제 파탄을 몰고 올 

금호타이어 해외매각

을 막기 위해 채권단

과 맺은 노사합의 자

구안을 폐기하고 총

력투쟁에 돌입한다고 

선포했다.

금호타이어지회와 

금호타이어비정규직

지회는 3월 3일 조삼

수 대표지회장과 정송강 곡성지회장

이 고공농성 중인 광주 광산구 영광

통 사거리에서 ‘금호타이어 해외매

각저지, 생존권 사수 금호타이어지

회-비정규직지회 기자회견’을 열었

다.

금호타이어지회는 산업은행이 노

동자가 고통 분담하면 금호타이어를 

정상화하겠다는 약속을 버리고 자기 

이익만 찾고 있다고 비판했다. 금호

타이어지회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

이 지역경제와 일자리를 팽개치고 

자본 회수에 몰두하고 있다며 광주 

시민과 해외매각 저지 투쟁을 더욱 

강력하게 벌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

다.

조삼수 금호타이어 대표지회장은 

“산업은행이 3월 2일 고용보장 3년

을 전제로 더블스타에 금호타이어를 

매각한다고 밝혔다. 3년 뒤 광주 경

제와 일자리는 GM 군산공장이나 쌍

용차 같은 타격을 입을 것이다”라

고 지적했다. 

조삼수 지회장은 “산업은행은 노

동자가 고통을 분담하면 금호타이어

를 정상화 한다고 약속했다. 뼈를 

깎는 심정으로 임금과 복지를 양보

했다. 산업은행은 약속을 헌신짝처

럼 버렸다”라고 규탄했다. 조삼수 

지회장은 먹튀 자본 매각에 맞서 광

주 시민과 결사항전에 나서겠다고 

목소리를 높였다.

김현석 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은 

“금호타이어 자본이 8,000억 원을 

중국공장에 투자했

다가 경영에 실패

했다. 또 중국 자

본에 금호타이어를 

매각한다고 한다”

라며 “더블스타에 

매각하면 광주 경

제와 일자리가 무

참하게 무너질 것

이다”라고 호소했

다.

금호타이어지회

는 기자회견에서 

▲더블스타 해외매각 철회 시까지 

전 조합원 총파업, 총력투쟁 ▲산업

은행 본사 타격투쟁 ▲광주 경제 파

탄 내는 문재인 정부 규탄 투쟁 ▲

광주시민과 함께 더블스타 해외매각 

저지 투쟁 ▲금호타이어 지키기 10

만 광주시민 범시민대회 개최 등 투

쟁 계획을 밝혔다.

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기자회견 

뒤 파업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산업

은행이 더블스타 해외매각을 철회하

는 날까지 ‘금호타이어 지키기’ 

전면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. 

금호타이어지회는 3일과 4일 파업을 

벌이고 전 조합원이 영광통 사거리

와 공장 안 지정장소에 집결해 투쟁 

결의대회를 벌였다.


